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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시 (‘백석’ 「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」 / ‘김수영’, 「그 방을 생각하며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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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번 문항. (가)와 (나)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유사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.
[1등급의 머릿속] 
1. ‘통사구조의 반복’을 찾자! 
√ (가) : ‘내 가슴이 꽉 메어 올 적이며, /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,’ [O]
√ (나) : ‘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/ 노래를 잃고 가벼움 마저 잃어도’ [O]
2. 반복이 강조하기 위한 표현법이므로 통사구조의 반복이 있으면 무조건 성립!

②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부각하고 있다.
[1등급의 머릿속] 
1. ‘추측’을 의미하는 문장을 찾자!
√ (가) : 추측형 문장을 찾을 수 없다. [X]
√ (나) : ‘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’ [O]

③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부정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.
[1등급의 머릿속] 
1. ‘반어법’을 찾자!
√ (가) : 반어법이 쓰인 문장을 찾을 수 없다. [X]
√ (나) : ‘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/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’ [O]

④ 계절감이 드러난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.
[1등급의 머릿속] 
1. ‘계절적 용어’를 찾자!
√ (가) : 싸락눈 → '겨울‘을 의미하는 계절적 용어 [O]
√ (나) : 계절적 용어를 찾을 수 없다. [X]

⑤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.
[1등급의 머릿속] 
1. 지문에 ‘청자’가 글자로 나타났는지 찾자!
√ (가) : 청자로 볼 수 있는 대상을 찾을 수 없고, 글자로도 나타나 있지 않다. [X]
√ (나) : 청자로 볼 수 있는 대상을 찾을 수 없고, 글자로도 나타나 있지 않다. [X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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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생들의 예상 질문]
Q. ②선지 풀 때 (가)에 추측형 문장이 있는지 없는지, 어떻게 확신하나요? 제가 못 찾은 것일 수

도 있잖아요. 

A. 우선 추측형 문장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. 따라서 개념 공부를 
확실히 하고, 자기 국어 실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수준까지 공부한 친구(=안정적 1등급)
들이 아닌 이상 확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. 이럴 땐, 뒷부분 ‘대상의 양면성을 부각하고 있’는지 
체크를 하거나, 아니면 해당 선지에서 고민한다고 시간을 뺏기지 말고 다른 선지들 중 확실히 
정답이 되는 선지가 있는지 우선 확인해보세요!

[정리]
   이전 칼럼에서도 항상 강조했지만, 개념 공부를 마치 단어 암기하듯 외워야합니다!
   I hate you에서 hate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고 앞뒤 문맥을 이용해서 의미를 추론해야 하듯이, 

선지의 용어들(‘반어적인 표현’, ‘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’, ‘표면에 드러난’, ‘말을 건네는 방식’)
을 모르면 선지를 풀 때, 문맥상 느낌으로 풀게 됩니다.(이런 것을 흔히 감으로 푼다고 합니다.)

   따라서 개념 공부를 하면 선지를 통해 무엇을 파악하고, 무엇을 판단할지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
되고(=빨간 글씨), 그 기준을 토대로 지문에서 O/X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. 물론 애매한 
선지들도 있지만, 95%의 문제는 O/X로 다 풀립니다!

   따라서 선지에 나오는 필수 개념어 공부는 1등급이 되기 위한 기본이자 필수!

★ 28번 문항에서 짚어볼 만한 개념 ★ 
<통사 구조의 반복>
 먼 후일 당신이 찾으시면 / 그때에 내 말이 ‘잊었노라.’

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/ ‘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.’
- 김소월, 「먼 후일」 中 -

→ 문장구조의 반복은 유사한 문장구조 틀이 반복되는 것입니다. ‘~면 ~라.’ 구조가 반복됩니다. 문
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은 다를지라도, 문장구조 틀이 동일하여 운율을 형성된다.

<말을 건네는 방식>
 어둠과 비바람까지도 삭여서 / 더 단단히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
 너희 왜 모르랴 밝는 날 어깨와 가슴에 /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걸
 산바람 바닷바람보다도 짓궂은 이웃들의 / 비웃음과 발길질이 더 아프고 서러워
 산비알과 바위너설에서 목 움츠린 나무들아 / 다시 고개 들고 절로 터져 나올 잎과 꽃으로
 숲과 들판에 떼 지어 설 나무들아

 - 신경림, 「나무를 위하여」 -
→ 말을 건네는 어투는 청자가 표면에 드러나면 99% 성립한다. ‘너희’, ‘나무들아’와 같이 청자가 

표면에 드러나고 있다. 단. 청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니, 수강하는 
수업 혹은 갖고 있는 교재를 통해 ‘말을 건네는 어투’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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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번 문항. (가), (나)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(가)에서 ‘꽉’과 ‘핑’은 화자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심정을 부각한다.
[1등급의 머릿속] 
1. ‘꽉’과 ‘핑’은 무엇을 나타내는가?
√ ‘꽉’은 가슴을 메어 오는 것과 관련 있고, ‘핑’은 눈에 괴이는 뜨거운 것과 관련 있다. 
2. 화자는 어떤 심정인가?
√ 화자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심정은 슬픔과 어리석음에 대한 부끄러움이다.
√ 가슴 메어오는 것과 눈에 괴이는 뜨거운 것이 부끄러움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다.
∴ 선지 판단 : 적절한 선지 

② (가)에서 ‘앙금’이 되어 ‘가라앉’는 것으로 제시한 것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드러낸다.
[1등급의 머릿속]
1. ‘앙금’이 되어 ‘가라앉’는 것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가?
√ ‘앙금’이 되어 ‘가라앉’는 것으로 제시한 것은 슬픔과 한탄으로 외로운 생각은 제외되어 있다고 쓰여 있다. 
2.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, 즉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는가?
√ 가라앉기 전 마음(슬픔+한탄+외로운 생각) vs 가라앉은 후 마음(외로운 생각) 
√ 가라앉기 전 마음 상태가 가라앉은 후 상태보다 더 심적으로 착잡하다. 
√ 따라서 가라앉은 후에 내적 갈들이 심화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다.
∴ 선지 판단 : 부적절한 선지 

③ (가)에서 ‘쌀랑쌀랑’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화자의 감각 체험이 연상 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.
[1등급의 머릿속] 
1. ‘쌀랑쌀랑’은 반복되고 있는가?
√ 두 번 반복되고 있다.
2. ‘쌀랑쌀랑’이 감각 체험인가?
√ 싸락눈이 창문을 치는 것을 듣고 봄 = 청각&시각 체험
3. 감각 체험은 연상 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는가?
√ 그 체험을 통해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함. = 연상 작용 
√ ‘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’ ‘굳고 정한 갈매나무’를 떠올리므로 화자는 ‘쌀랑쌀랑’을 활용하여 연상 작용으로 
이어진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없음.
∴ 선지 판단 : 적절한 선지

④ (나)에서 ‘싸우라’와 ‘일하라’를 각각 ‘헛소리’와 연결한 것은 혁명의 외침을 공허하게 느끼게 된 화자의 인식을 드러
낸다.
[1등급의 머릿속] 
1. ‘싸우라’와 ‘일하라’를 각각 ‘헛소리’와 연결하였는가?
√  ‘싸우라’와 ‘일하라’라는 말이 ‘헛소리’ → ‘헛소리’와 연결했다.
2. ‘헛소리’는 혁명의 외침을 공허하게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?
√ 헛소리는 그 방의 벽에 남아있다. 
√ 그 방에 혁명을 남기고 왔다 → 헛소리와 혁명은 연관성이 있다. 
√ 혁명이 안 되고 방을 바꾼 ‘나’는 가슴이 메마르다고 느낀다.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가슴이 메마른 상태를 공허
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없음.
∴ 선지 판단 : 적절한 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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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(나)에서 ‘쓰디쓴’을 ‘달콤한’과 대비한 것은 자신이 지향해 온 것과 괴리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한다.
[1등급의 머릿속] 
1. ‘쓰디쓴’을 ‘달콤한’과 대비하였는가?
√  ‘달콤한 의지의 잔재’를 대신하여 ‘쓰디쓴 담뱃진 냄새만 되살아났’다. → ‘달콤한’은 되살아나지 못한 것이고, ‘쓰
디쓴’은 되살아난 것‘이므로 반대적인 성격 → 대비 O
2. ‘쓰디쓴’은 자신이 지향해 온 것과 괴리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정서인가?
√ ‘쓰디쓴’은 바꾼 방에서 되살아 난 냄새 → ‘쓰디쓴’은 바꾼 방과 연관이 있다.
√ 바꾼 방은 ‘방’, ‘낙서’, ‘기대’, ‘노래’, ‘가벼움’이 없는 곳. → 과거 방에 남아있는 것들. 
√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은 혁명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, 혁명을 못 이룬 ‘나’는 ‘가슴이 메’마르고 ‘뼈와 광기’만 남은 
모습이다. 따라서 혁명은 화자에게 +의 속성이 있는 시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. → 즉, 이전 ‘방’이 지향이고, 지금 
‘방’은 이전 ‘방’과 반대되는 성질이므로 지양으로 보는 것에 논리적 문제없음
∴ 선지 판단 : 적절한 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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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번 문항. <보기>를 참고하여 (가), (나)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(가)는 ‘쥔을 붙’인 방을 ‘습내 나는 춥고, 누긋한 방’으로 묘사함으로써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의 초라함을 드러내
는군.
[1등급의 머릿속] 
1. ‘쥔을 붙’인 방을 ‘습내 나는 춥고, 누긋한 방’으로 묘사하였는가? 
√ O(8-9행) 
2. ‘습내 나는 춥고, 누긋한 방’을 초라한 처지라고 볼 수 있는가?  
√ 세로 얻은 방의 상태가 습기있고, 춥고, 눅눅한 방. 즉, 초라한 방에서 사는 화자 
√ 화자의 방이 초라하므로 화자가 처한 상황이 초라하다는 판단 논리적으로 문제없음.
∴ 선지 판단 : 적절한 선지 

② (가)는 ‘문밖에 나가지도’ 않고 ‘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’를 ‘쌔김질’하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방이 자기 
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임을 드러내는군.
[1등급의 머릿속] 
1. ‘문밖에 나가지도’ 않고 ‘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’를 ‘쌔김질’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오는가? 
√ O(15행)
2. ‘쌔김질’하는 모습이 방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임을 드러내는가?  
√ <보기>에서 ‘방’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공간이라고 했다. 
√ 화자가 ‘쌔김질’하고 있는 공간은 ‘방’  
√ 자신의 슬픔과 어리석음을 쌔김질한 뒤 부끄러워함 → ‘쌔김질’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본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
은 논리적으로 문제없음.
∴ 선지 판단 : 적절한 선지 

③ (나)는 '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'라고 함으로써 혁명이 좌절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군.
[1등급의 머릿속] 
1. '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'라는 말이 혁명이 좌절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가? 
√ <보기>에서 ‘방을 바꾸는 행위’에는 ‘혁명의 실패에 따른 화자의 좌절감이 투영’되어 있다고 했다.
√ 시에서 ‘나는 방만 바꾸었’다고 했으므로, 화자가 ‘그 방’을 남기고 왔다는 말은 ‘방을 바꾸는 행위’로 보는 것에 논
리적 문제없음.
∴ 선지 판단 : 적절한 선지 

④ (가)는 화자 자신을 ‘문창’ 너머의 ‘더 크고, 높은 것’과 동일시하고, (나)는 ‘벽’을 ‘나의 가슴’, ‘나의 사지’와 동일시
함으로써 방이 화자의 내면 의식에 미친 영향을 드러내는군.
[1등급의 머릿속] 
1. (가)는 화자 자신을 ‘문창’ 너머의 ‘더 크고, 높은 것’과 동일시하는가?
√ ‘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,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’이라고 생각한다.
√ 반면 ‘더 크고, 높은 것’이 ‘나를 마음대로 굴려’간다고 생각한다.
√ 즉 화자 자신은 자신을 이끌지 못하는데, ‘더 크고, 높은 것’은 자신을 이끌고 간다.
√ 따라서 화자 자신과 ‘더 크고, 높은 것’을 동일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다.
∴ 선지 판단 : 부적절한 선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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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(가)는 화자가 방에서 ‘굳고 정한 갈매나무’를 생각했다고 함으로써, (나)는 화자가 방을 바꾼 후 ‘실망의 가벼움을 
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’라고 함으로써 화자가 지니게 된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군.
[1등급의 머릿속] 
1. (가)에서 화자가 방에서 ‘굳고 정한 갈매나무’를 생각하는 것이 화자가 지니게 된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인가?
√ <보기>에서 (가)의 ‘방’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생각하는 공간이라고 하였다.
√ ‘굳고 정한 갈매나무’는 방에서 한 생각이다.
√ 따라서 ‘굳고 정한 갈매나무(생각) =’방‘에서 한 생각 = 앞으로 살아가야할 삶의 자세
2. (나)에서 화자가 방을 바꾼 후 ‘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’라고 하는 것이 화자가 지니게 된 삶의 태
도를 드러내는 것인가?
√ <보기>에서 (나)의 방을 바꾸는 것은 무게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화자의 의식이 투영된 공간이라고 하였다.
√ ‘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’는 방을 바꾼 후 한 생각이다. 
√ ‘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’ = 방을 바꾼 후 생각 = 무게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화자의 의식(= 화자
가 선택한 삶의 자세)
∴ 선지 판단 : 적절한 선지 


